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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상업화 박차
바이올시스템즈, 파일럿 플랜트 착공 … 2015년 하루 40만리터 가동

바이올시스템즈가 해조류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파일럿 플랜트 착공에 들어간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4월18일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을 위한 1단계 연구센터와 파일럿 플랜트(시험공장)

건립부지로 폐교인 옛 도양중학교 부지를 확정해 4월 중으로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올시스템즈는 해조류(홍조류)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대체할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프로젝

트로 국비와 민자 150억원이 투입되며 2011년 말까지 하루 4000리터를 생산할 계획이다.

파일럿 플랜트에 이어 하루 40만리터 생산하는 본 공장은 고흥만 일대에 2000억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완

공하는 등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에탄올은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에서 발효와 농축, 증류 과정 등을 거쳐 생산되는 연료이다.

우뭇가사리 등은 연간 4-6회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생장 속도가 빠르고 비료나 농업용수도 필요하지 않아

환경 친화성이 높다.

또 좁은 국토와 기후문제로 기존 바이오에탄올의 주원료인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대량으로 심기 어려운 우

리나라로서는 원료 확보에 유망한 대안으로 꼽혀 해조류 공급지로 지난해 필리핀 보홀주에 1만ha의 양식장을

확보했으며 최대 10만ha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흥지역 해조류 양식장 면적은 9000여ha며 전라남도 지역 전체는 6만5000여ha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조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에탄올은 생산수율이 20-25%로 낮아 경제성을 갖추려면 36% 이상

높이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은 정부의 신 성장동력의 하나인 해양바이오산업으로 선정돼 2020년까지 36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석유화학제품을 대신할 수 있는 도료, 플래스틱, 화장품 등 165만㎡의 연관산업 단지 조성과 관련

기업 유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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